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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 항공 원 월드 가입 

   

 

 

 

 

 

 

 

 

 

 

 

 

 

 

 

 

 

 

 

 

 

 

 

 

 

 
 

 

 

 

 

 

 

 

 

 

 

 

 

 

 

 

 

 

 

 

2010 년은 멕시코 독립 

200 주년이자 혁명 100 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어느 해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이 기념비 

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선 

히스패닉, 스페인, 세계 주요 

도시의 현대 멕시코 예술, 역사의 

자취 등을 다룬 전시회 및 각종 쇼, 

출판,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30 여 

개의 박물관을 개축하여 과거 

100 년, 200 년 전의 다채로웠던 

멕시코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축하하는 장소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2010 년은 멕시코를 축하하고 

방문하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11 번째로 인구가 많고, 

13 번째의 경제 규모, 

매년 2100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8 번째의 관광지로 

원 월드는 이미 멕시코  

  매년 9 월 15 일, 멕시코 인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멕시코 전역의 도시 광장에는 

기쁨에 넘치는 수 많은 인파로 가득 

찹니다. 독립 기념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장의 ‘ 멕시코 만세’의 환호와 

함께 축제는 열기는 정점에 달합니다.  

13 곳의 관문 공항으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멕시카나 항공은 

2004 년부터 현재까지 상호 코드쉐어 

비행기와 상용 우대 프로그램을 

적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멕시카나 

항공이 이제 원 월드에 가입을 

했으므로 고객들은 더 많은 선택 

사항과 편리함을 누리고, 전 세계의 

수 많은 노선, 더 많은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회, 라운지, 고객 서비스 

등의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항공은 편리한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 1 회 경유 노선으로 

멕시코 시티,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칸쿤, 카보 산 루카스를 포함하여 

멕시코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독립 기념일 축하 

행사로 2010 년은 기념비적인 멕시코 

방문의 해가 될 것입니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항공사인 멕시카나 항공이 세계 최

항공 동맹체인 원 월드에 11월 공식

가입했습니다. 

 멕시카나 항공은 원 월

일원으로서 비행을 시작하고, 그

고객과 새로운 원 월드 회원

고객들에게 모든 서비스와 혜

제공합니다. 자회사인 클릭 멕시

항공도 동시에 원 월드 계열 회원

가입하였습니다. 멕시카나 항
선두 

고의 

으로 

드의 

들의 

사의 

택을 

카나 

으로 

공은 

멕시코의 18 곳의 목적지를 포함하여 

11 개국 46 개 목적지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클릭 멕시카나 항공을 포함하면 

11 개국 63 개의 목적지로 취항하며, 원 

월드 항공 동맹에 24 개의 목적지가 

추가 됩니다. 

 

 멕시카나 항공의 가입으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원 월드 항공 

동맹의 네트워크가 현저하게 넓어지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취항하는 최고의 

항공 그룹으로 자리매김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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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항공이 중국 신규 노선 취항 날짜를 앞당깁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CEO 는 아메리칸 항공이 일본 항공의 장기적인 소중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확인 했습니다. 

 

 

 2010 년의 여름부터 

아메리칸 항공과 자회사인 

아메리칸 이글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허브 

공항인 시카고 O’Hare 

에서 매일 출발하는 

487 대의 비행기로 100 여 

개 도시를 취항하게 

됩니다. 쉽고 편안한 연결 

일정은 동북 지역에서 

아메리칸 항공으로 중국을 

여행하실 때 더욱 

좋습니다.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로 일본 

항공은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항공의 전망과 

원 월드의 전략을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일본항공이 구조 조정의 

중요 단계를 실행함에 있어서 

항공 동맹체를 바꿈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말할 것도 

없이 동맹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위험의 

변동 없이 우리가 넉넉하게 

일본 항공에게 가장 의미 있는 

동맹체의 가치를 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영공 개방 조약을 

맺을 것을 고려하면서, Arpey 씨는 

일본항공이 아메리칸 항공과의 면책 

관계로부터 얻는 혜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시카고 - 베이징 간의 신규 노선의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일본 항

잔류함으로써 동

발생되는 모든 수

혜택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일본 항

헤쳐나가도록 최선

원 월드의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건전

하는데 헌신할 

Arpey 씨가 말했습

 

                                                                     * 다음날 도착 
공이 원 월드에 

맹 회원으로부터 

익에서 창출된 모든 

 누릴 수 있습니다. 

공이 현재의 위기를 

을 다해 도움을 주고 

 동등한 회원으로서 

한 미래를 확고히 

것입니다.” 고 

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의장이자 

CEO 인 Gerard Arpey 는 원 월드 

내에서의 동등한 회원이며, 

장기적인 소중한 동반자로서 

아메리칸 항공과 원 월드는 일본 

항공을 계속 유지 하는 것에 대해 

노력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원 월드 이사회의 회장인 Ar-

pey 씨는 최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멕시카나 항공의 원 월드 

가입 기념식에서 언론 매체와 

참석자 앞에서 연설 하였습니다.  

“일본 항공은 원 월드의 매우 

소중한 회원 입니다. 원 월드와 

회원들은 일본 항공과 오랫동안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으며,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Arpey 씨는 현재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전 세계의 항공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항공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10 년 4 월, 베이징 - 시카고 노선 취항 

 

원 월드 항공 동맹의 창립 회원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2010 년 4 월 26 일부터 

시카고 O’Hare 국제 공항 (ORD)과 

베이징 국제 공항 (BJS) 간의 노선을 

취항합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시카고 

공항으로 돌아오는 첫 비행기는 2010 년 

4 월 27 일 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5 월 

1 일로 예정되었던 신규 노선 취항 일을 

몇 일 앞당겼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일등석 14 석, 

비즈니스 석 37 석, 이코노미 석 194 석의 

3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광폭 기체의 

보잉 777 기종을 베이징으로 매일 

운항합니다. 

신규 베이징 노선은 2006 년 4 월에 

취항을 시작한 시카고 - 상하이 푸동 

공항 (PVG) 간을 매일 논스톱으로 

취항하는 노선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2010년 열릴 상하이 World EXPO 2010에 

많은 여행객이 이용할 것입니다. 5 월 

1 일부터 2010 년 10 월 31 일까지의  


